
일본의 주요 면방회사들 - 매사사업이 평균 40% 

 

일본의 주요 면방적 회사들은 오래 전부터 대부분이 자기 회사에서 생산

된 실을 실로 팔기보다는 부가가치(附加價値)를 높이기 위하여 직물이나, 편

포와 같은 천으로 만들거나, 가능하면 가공까지 하여 판매하려고 노력해 왔

다. 근년에 와서는 천으로서가 아니라, 보다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봉제

품으로 만들어 판매하려는 경향도 강해지고 있다. 따라서, 방적회사의 매사

(賣絲) 비중은 상당히 줄어 있을 것으로 짐작하고 있을 것이다. 

최근의 매사생산 상황을 살펴보면, 닛신보는 일본 섬유시장에서 곤도보, 

쯔즈끼보 등의 3대 매사 생산공장중의 하나로서 2002년말 기준으로 총 30만 

5천 추중 1/3이 넘는 11만 5천 추가 매사를 생산하고 있으며, 이들 중 9만 5

천 추가 직물용 80%, 니트용 20% 비중으로 방적 생매사(紡績生賣絲)를 생산

하고 있으며, 2만추는 주로 니트용 가공매사를 생산하고 있다. 

구라보의 경우는 총 16만 3천 추중 약 40%가 넘는 6만 9천 추가 매사를 

생산하고 있는데, 이들 중 6만 2천 추는 직물용 44%, 니트용 56% 비율로 방

적 생매사를 생산하고 있고, 가공매사는 7천 추로 니트용만을 생산하고 있다. 

도요보는 총 11만 6천 추중 매사비중이 가장 적어 2만 2천 추에 불과한데, 

그 중 방적 생매사는 직물용 30%, 니트용 70% 비율로 9천 추를 가동하고 있

으며, 오히려 가공매사가 1만 3천 추로 니트용만을 생산하고 있다. 

시끼보는 총 9만 7천 추중 5만 8천 추로 매사만을 뽑고 있는데, 이 중에서 

5만  추는 직물용 60%, 니트용 40%로 방적 생매사를 뽑고 있으며, 가공매사

는 8천 추로 직물용 60%, 니트용 40% 비율로 뽑고 있다. 

후지보는 총 7만 5천 추중 5만 5천 추로 매사를 뽑고 있는데, 이 중 4만 5

천 추로 직물용 50%, 니트용 50% 비율로 방적 생매사를 뽑고 있으며, 가공



매사는 1만추로 100% 니트용 매사만을 뽑고 있다. 

다이와보는 총 6만 추중 3만 3천 추로 매사를 뽑고 있는데, 이 중에서 3만 

1천 추는 직물용 80%, 니트용 20% 비율로 방적 생매사를 뽑고 있으며, 가공

매사는 2천 추로 직물용 50%, 니트용 50%를 뽑고 있다. 

그 동안 방적공장들은 끊임없이 축소·폐쇄되면서 현장에서는 양적 생산

을 위한 가동률이나 생산성에 얽매여 많은 고생을 겪어 왔는데, 점차 질적인 

특수사, 고급사로 바뀌면서 각종 생산통계의 중요성이 예전만 못하게 되고 

있다. 그럼으로써 생산성이 좋을 수 없는 특수, 소로트 매사의 비중이 줄지 

않고 있으며, 회사에 따라서는 오히려 매사의 비중이 커지고 있음은 매사사

업이 점차 흑자사업으로 바뀌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도요보의 매사사업은 2001년도까지 영업이나 경상단계에서 적자였던 것이 

2002년도에는 이들 단계에서 흑자로 바뀌었고, 2003년도 상반기에는 매상고

가 감수(減收)하였으나 영업이익은 거의 두배로 증가하고 있다. 후지보의 매

사사업도 5년 전까지는 영업적자를 보이고 있었는데, 그 이듬해부터 흑자로 

바뀌었으며, 2003년도 상반기에는 매상고가 감수하였지만 전년동기와 같은 

수준의 이익을 올리고 있다. 

1년을 4반기 단위로 나누어, 원사를 구입하고 있는 편성업자나 직물 생산

단지의 중간 도매상들이 구입하는 원사량은 크게 감소하였으며, 방적회사에

서는 직물이나 니트업자들이 성수기를 앞두고 천의 판매계약이 체결되는 데 

따라 소요원사를 구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거래량을 유지하려

면 소로트의 주문이라도 많이 긁어모아야만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방적회

사의 매사사업은 불가피하게 변하기 시작하였다. 

때마침 다이쇼(大正)방적이나 신나이가이멘(新內外綿) 등의 중소 방적회사

가 특정고객만을 위한 전용(專用) 차별화사를 극소로트(極小lot)도 생산하여 



수요업계로부터 호평을 받게 되자, 큰 방적회사들도 매사의 새로운 비지니스 

모델로 받아들여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후지보에서는 “로트는 작아도 채산이 맞는, 고객이 원하는 실을 우선적으

로 방적”하고 있으며, 도요보에서도 “채산성을 중요시하여 세번수의 편성사

나 가공사를 생산”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고객이 원하는 특수규격의 차별화된 

실을 뽑으려면, 요구하는 실의 특성을 소화하여 처리할 수 있는 원료, 시설, 

생산기술과 치밀한 관리기술이 충분히 축적되어 있어야만 가능할 것이다. 


